
- 1791 -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 Vol. 32, No. 4, 179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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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을 상으로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와 지각된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포함한 매개된 조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정서 외상,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 지지, 학교생활 응을 측정하

여 230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은 SPSS 25.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그 결과, 매개 조 효과가 포함된 통합모형에서 첫째,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고

통감내력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 외상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뿐만

아니라 고통감내력에도 향을 미쳐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 외상

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 지지는 완 매개된 조 효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높은 경우 고통감내력은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

를 매개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 고통감내력이 낮은 경우 지각된 사

회 지지의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 지지에 한 극 인 개입의 필

요성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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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각기 서로 다른 시작과 끝이 있

는 신체 성장과 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

의 한 시기이다. 이들은 부모에 한 의존

인 모습에서 성인의 사고, 행동 특성을

형성하며 성숙하고 독립 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Spear LP, 2000). 이 기간에 청소년은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사,

래와의 계가 요해진다. 그리고 이들과

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생활과 개인의 발달은

심리 으로 정 인 향을 받게 된다. 학업,

규칙 수, 계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생

활 응을 통해 청소년은 학업뿐 아니라 발달

응과 새로운 계 경험, 미래의 진로나

사회 가치를 습득하는 등 다양한 사회 요

구에 응하고 미래의 자신을 비해나간다.

그러나 심리 부 응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반사회 행동으로 나타나 학교생활 부 응으

로 이어진다. 학교생활 부 응에 향을 주는

험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특히 가정 내의 심

리 환경은 성인 이후의 심리 인 문제까지

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이나 ,

하수홍, 장문선, 2017). Loeber와 Farrington(2000)

은 부모의 방임, 의사소통 부족, 감독 부족,

신체 성 학 등이 비행과 청소년범죄의

아동기 험요인이라고 하 다. 선행연구에서

는 이러한 험요인들이 아동에게 정서 외

상의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하 고

(박진아, 2016; 이 정, 장희순, 2014),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충동 이고 자아존 감

이 낮으며 학업에 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 2005). 이처럼 청소년기의 학

교생활 부 응은 사회생활 부 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응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Buchanan, Ten Brinke, &

Flouri,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정

서 외상 경험으로 정서 학 와 방임 경험

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이해함으로써 변하는 청소년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시사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부정 정서와 련되는 고통감내

력이 청소년기 부 응과 하게 련된다

는 , 타인과의 계가 청소년기 발달에

요한 을 고려하여 이들의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 간의 련성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개인의 발달사가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정서 외상은 학

교생활 응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보다

는 부정 인 정서를 통해 향을 미친다. 특

히 아동기 때 일상에서 친 하고 의존도가 높

은 양육자와의 만성 이고 반복 인 정서

외상경험은, 자기인식에 한 변화와 타인과

의 계에 한 변화가 일어나 심리 기능의

손상이 장기 으로 나타날 수 있고 타인과의

계에 있어 부 응 인 심리문제를 일으킨다

(Herman, 1992). 정서 외상은 학 와 방임이

정서 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녀에게

무 심하며 거 인 태도를 보이는 정서

방임과 습 , 반복 으로 언어화된 방식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정서 학 로 나타난다

(Shaffer, Yates, & Egeland, 2009). 복합외상 연구

자들은 아동학 를 가장 심각한 외상으로 보

았으며(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Allen(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 으로 친 하고

으로 의지하는 계인 부모에게서 경험한

외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하 다. 발달과

정 동안 양육자의 무시, 굴욕, 갈등, 거부 등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경험은 개인에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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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경험되어져 이후에 정서 문제로 작용

할 수 있다(Shapiro, & Maxfield, 2003). 이들은

인 계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분노 등

의 정서조 에 어려움을 느끼고(Browen &

Finkelhor, 1986), 타인에 한 신뢰가 낮고 사

회 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지 인

사회 계를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Bernstein et al., 1994). 아동기 정서 외상

경험은 우울, 불안 수 과도 한 련이

있으며(안동 외, 2003; 김은정, 김진숙, 200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공격성에도 직

으로 향을 미친다(문상희, 서수균, 2015).

이러한 부정 인 정서를 하게 표 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폭력, 왕따, 학습장애, 자살,

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하여 학교

생활 부 응을 래하고, 결국에는 도탈락

하거나, 학교생활 내내 고통을 겪을 수도 있

다(김종범, 2009). 이처럼 정서 외상 경험은

학교생활 부 응에도 상당한 향을 주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외상 경험으

로 정서 학 와 정서 방임에 을 맞추

고 정서 학 를 부모의 기 에 미치지 못하

거나 가족 내에서의 스트 스와 욕구불만 등

으로 인해 습 이고 극단 인 말로 아동을

경멸하고 원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부 인 행 (Spertus, Yehuda, Wong, Halligan, &

Seremetis, 2003)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한,

정서 방임은 아동과 화를 하거나 안아

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 과

한 정서 지지를 제공하지 않고 아동과

의 약속에 무 심한 것으로 정서 결핍을

주는 행 (보건복지부, 2006)로 정의 내리고

자 한다.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향

정서 외상이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

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조 취약성의 한 요

인으로 보고 있는 고통감내력의 향을 고려

할 수 있다. 스트 스 자극이 유발되는 주요

생활 사건에서 개인이 부정 인 정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고통감내력이라고 하며

(Simons & Gaher, 2005), 고통은 부정 경험을

수반하는 스트 스를 뜻한다(Selye, 1956). 일반

인 정신건강과 상 이 유의한 고통감내력

(Zvolensky, Bernstein, & Vujanovic, 2011)은 그 수

이 높으면 자신의 부 감정이나 사고와 거

리를 두는 탈 심화 능력이 높고 삶의 만족도

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반면 그 수 이

낮으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 하거나 이를 직

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것과 높은 련성

이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정신병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정지 , 권석만, 2013).

청소년기의 불안은 아동기 정서 외상 경험

과 낮은 고통감내력과 연 이 있으며 정서

외상 경험이 높고 고통감내력 수 이 낮을수

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 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cci, Lejuez, Dougherty, &

MacPherson, 2017). 이지 과 정지 (2016)은 정

서 외상과 같이 과거의 지속 이고 반복

으로 일어나는 부정 정서 경험이 고통감내

력 수 을 낮게 한다고 보고하 다.

더욱이 청소년은 아직 발달과정 에 있고

과거에 정서 으로 무시되는 반복 인 상황들

속에서 겪은 부정 정서 경험이 고통감내력

의 발달을 힘들게 하므로, 성인에 비해 고통

감내력이 낮고 이로 인한 정서조 의 곤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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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경험한다(이지 , 김은하, 2018; Anka

et al., 2013). 이들은 자신이 고통을 조 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잘 견

디지 못하는 자신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어 학업에 한 스트 스를 과도

하게 지각하고(김미경, 2015), 우울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자살사고도 높게 보고했다(서한나,

2011). 이처럼 고통을 감내하는 역량 발달의

하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 하게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조가 , 조민아, 2018), 비효

율 인 처 략에 향을 미쳐 자해 등의 문

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이동훈, 양미진, 김

수리, 2010). 특히 여학생의 경우 고통감내력

수 이 낮을 경우 고통을 더 크게 지각하고

우울, 고립, 반추 경향이 높아 회피 략에 의

존하므로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된 정서 문제

에 높은 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Daughter et

al., 2005). Bower(1970)는 이런 정서 문제를 가

지고 있는 학생들은 항상 불안하고 억압된 기

분에 몰두하여 의기소침하고 소극 이며 자신

감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나 교사와

올바른 인 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

족하여 학교생활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 다.

이는 스트 스에 취약하고 정서조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 문제들

이 낮은 고통감내력과 한 련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부정 인 심리요인 우울과

공격성은 그 수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

성 , 학교규칙, 학습활동 등의 학교생활 응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김아 , 이명희,

2008; 최정미, 우희정, 이숙, 2006). 이러한 연

구 결과들로 불 때 정서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고통감내력이 낮아 더 큰 어려

움과 학교생활 부 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가능한 보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 외상, 고통감내력,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의 역할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사회

지지는 정 인 개인 외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경희, 이윤주, 2017; 송 심, 성승연,

2015). 사회 지지는 사회 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이자(김슬애, 하정, 2014),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며

(Cobb, 1976), 사회 지지를 받는 계에 있는

개인이 사랑과 존 을 받으며 그 계망에 속

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이인정, 2011). 사회

계 안에서 타인에게서 정 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상 으로

그 지 못한 사람에 비해 여러 환경 스트

스 사건들로 인한 부정 인 향에 잘 처하

는 경향이 있다(Cohen & Willis, 1985). 특히 청

소년은 환경을 조 하는 인지 구조에 한

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 으로 사회

지지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최성열,

2001).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한

심이 증 되고, 이에 따른 친구와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써 성격, 행동, 외모뿐

만 아니라 환경 조건 등에 한 잘못된 평

가와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때 경험하게 되는 계

경험은 자기 자신에 한 부 감을 겪게 할

수 있으므로 신 한 정서 계를 요한다.

반 로 이때 경험하게 되는 계 지지는 이

의 정서 외상 경험의 향을 이거나 상

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Mull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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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높은 수 의 교사나 래 계에서의

지지는 청소년이 학교를 비롯한 외부환경에

하여 지지 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교에

정 인 태도를 갖게 한다(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청소년의 높은 지각된 사회 지지는

주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와도 련된다

(박 주, 2007; Buchanan, & Bowen, 2008).

선행연구에서 고통감내력과 주 안녕감,

삶의 만족도는 서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정지 , 권석만, 2013), 최미경

(2014)은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임경란

(201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있더라도

래 계가 응 인 정서조 에 향을 주

고 정 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고 보고하 다. 흑인 학생의 자살 험과 고

통감내력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역할에

해 연구한 Tomas와 Brausch(2020)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타인

의 지지를 받으면 개인이 부정 인 정서를 다

루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 스 사건에 더 잘

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 다. 한, 사회

지지는 개인이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서 주요 요인으로 보고돼(Harris & Molock,

2000; Hirsch & Barton, 2011), 정서 외상으로

고통감내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 정 향을 수 있으리

라 상해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회 지지는 자아개념

과 인지발달, 그리고 성인기 이후의 사회

응에도 향을 미칠 만큼 요한 요인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이지만 그

지지자원은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으로 매

우 제한 이다(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제한된 사회 지지자

원을 갖는 이유에 해 추이 (2002)은 성인들

은 연 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지체계를 확장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이 충

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고 하루 부

분의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회 활동 범 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친

구, 가족, 그리고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상

으로부터 경험하는 사회 지지에 을 두

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본 연구는 정서 외

상이 고통감내력을 매개로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정서 외상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고통감내력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들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의 조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응이 어려운데

이는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낮은 경우에

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상한다. 반면 지각

된 사회 지지 수 이 높은 경우 정서 외

상 경험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여 것으로 상한다. 더불어 외상에 한

경험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상사건에 더 취약하며(Simmons, 2007),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 스트 스

가 증가할수록 사건의 정서 측면을 크게 받

아들여 자살사고에 한 우울의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Wood, 1993). 이 같

은 청소년기의 외상과 정서 외상 경험에 있

어서 성차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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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고통감내력은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

계를 매개하는가?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고통감내력은 지각된 사회 지지를 통해 매

개된 조 효과를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 차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 의 생명윤리

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 다. 부산 소재 1

개 남자 학교, 1개 여자 학교, 1개 고등학

교에 재학 인 청소년 남녀학생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총 247명이 설문에 참여

하 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230

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인구학 특성은 체 사례 고등학

생 125명(54.3%), 학생 105명(45.6%)이며, 성

별 분포는 여학생 120명(52.2%), 남학생 110명

(47.8%)이었다.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

27명(12.8 %), 2학년 41명(17.8%), 3학년

37명(16.1%), 고 1학년 46명(20%), 고 2학년 46

명(20%), 고 3학년 33명(14.3%) 등으로 나타

났다. 연령은 만 12세∼18세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측정 도구

정서 외상 척도

Bernstein과 Fink(1998)가 아동기 정서 외상

을 측정하기 해 개발하고 이유경(2006)이 수

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의

하 요인은 정서 학 와 성 학 , 정서

방임 그리고 신체 방임과 신체 학 등 5

가지이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경란(2019)의 연구

에서 사용한 정서 학 ( 시문항: 나에게

“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이 있다.) 그리고 정서 방임( 시문

항: 우리 가족은 서로 가깝다고 느 다.) 10문

항만을 측정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만 18

세 이 에 부모님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평가척도의 평정 척도는 없음(0 )에서

자주 있음(3 )까지의 4 으로 구성되어 있다.

6, 7, 8, 9, 10번이 역 채 문항이며 수 분

포는 최소 0에서 최 30 에 분포하고 있다.

수가 높을수록 정서 학 와 정서 방임

고통감내력

정서 외상 학교생활 응

지각된 사회 지지

a b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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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임경란(2019)의 연구

에서는 정서 외상 척도 문항 내 합치도

(Cronbach’s α)가 .86으로 나타났고, 고유나

(2016)의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학교생활 응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 응 척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측정하기 해

김아 (2002)의 학교생활 응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요인은 4가지로 분

류되며 교사 계( 시문항: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한다.), 교우 계(

시문항: 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학교

수업( 시문항: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

이 한다.), 학교규칙( 시문항: 나는 당번활동

을 열심히 한다.) 등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6 )까지 평가척도가 6 척도이며,

수 범 는 20 에서 120 이다. 높은 수일수

록 학교생활 응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 (2002)의 연구에서의 학교생활 응 척

도의 문항 내 합치도는 .89 고, 서인균, 이

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9로 나타났다.

고통감내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Simons와 Gaher(2005)가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것을 박성아

(201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총 15문

항의 척도로, 평가척도의 평정 척도는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의 5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수

범 는 15 에서 75 까지이다. 수가 높을수

록 부정 심리상태에 한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imons와 Gaher(2005)

는 고통감내력 척도가 감내력, 몰두, 평가, 조

과 같이 4가지 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박성아(2010)의 고통감내력 척도 번안 타

당화 연구에서는 한국 고통감내력 척도가

조 (regulation)( 시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을

참기 힘들다.), 감내력과 몰두(tolerance &

absorption)( 시문항: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

운 감정을 나보다 더 잘 견뎌내는 것 같다.),

평가(appraisal)( 시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

렵다.) 등 총 3가지 하 요인이 있다. 그의 연

구에서 고통감내력 척도의 문항 내 합치도

는 .91로 나타났으며, 이 척도를 사용하여 여

고생을 상으로 한 연구한 강화정, 이지연

(2016)의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

가족과 친구, 요한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이하 MSPSS)를 측정하기 해서

Zimet, Dahlem과 Farley(1988)이 개발한 것을 신

섭과 이 분(1999)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여 사회 지지수 을 측정하 다.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문항( 시문항: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문항( 시문항: 나

는 나의 문제에 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

수 있다.), 주요 타인으로부터 묻는 지지 4문

항( 시문항: 내 주 에는 나를 도와 특별한

사람이 있다.)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평가척도(1= 그 지 않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798 -

다, 5=정말 그 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지각하는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 섭, 이

분(1999)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 척

도의 문항 내 합치도는 .89 으며,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2018)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SPSS Macro를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우선 으로 수집

된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

고,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의 내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

다. 그리고 기술통계 상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련성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방법과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PREOCESS를 용하 다. 이후 Muller, Judd와

Yzerbyt(2005)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된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모형과 매

개된 조 모형의 간 효과 크기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해

Preacher 등(2007)이 개발한 SPSS Macro에서 부

트스트래핑(bootstrpping)방법을 이용하여 추가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pping) 방식을 사

용하여 조 효과를 재검증하 다.

결 과

주요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와 상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정서

외상은 고통감내력(r=-.255, p<.01), 학교생

활 응(r=-.323, p<.01, 지각된 사회 지지

(r=-.501, p<.01)와 각각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고통감내력은 학교생활 응(r=.356,

p<.01), 지각된 사회 지지(r=.241, 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 학교생활 응

은 지각된 사회 지지(r=.471, p<.01)와 정

변인 1 2 3 4

정서 외상 -

고통감내력 -.255** -

학교생활 응 -.323** .356** -

지각된 사회 지지 -.501** .241** .471** -

평균(M) 12.64 42.13 90.43 53.67

표 편차(SD) 3.41 10.50 12.60 5.87

왜도 1.42 -0.08 0.08 -0.74

첨도 1.65 -0.95 -0.65 -0.26

주. **p<.01.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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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있었다. 제시한 표 2는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이다. 성별에 따라

각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서 외상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t(230)=-3.24, p<.01, 고통감내력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230)=3.35, p<.001. 즉,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정서 외상을 보다 크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고통감내력 수 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가설검증

과정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하 다.

매개효과 분석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와

Kenny(1986)의 연구방법인 계 회귀분석과

Preacher 등(2007)의 PROCESS Macro 4번 모델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회귀식에서 성별을 통제하고 독립변

수인 정서 외상이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

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측정변인
남자(N=110)

평균(표 편차)

여자(N=120)

평균(표 편차)
t

정서 외상 11.90(2.88) 13.32(3.72) -3.24**

고통감내력 44.50(10.52) 39.96(10.04) 3.35***

학교생활 응 90.95(13.79) 89.96(11.45) 0.59

지각된 사회 지지 54.06(5.89) 53.32(5.86) 0.96

주. **p<.01, ***p<.001.

표 2. 성별 간 측정변인의 평균, 표 편차 차이검증 결과

변수

1단계

(종속변수: 고통감내력)

2단계

(종속변수: 학교생활 응)

3단계

(종속변수: 학교생활 응)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3.585

(1.355)
-.171 -2.645***

0.724

(1.616)
.029 0.448

2.045

(1.564)
.081 1.317

정서

외상

-0.675

(0.199)
-.219 -3.396***

-1.215

(0.237)
-.329 -5.125***

-0.966

(0.232)
-.262 -4.172***

고통

감내력

0.368

(0.075)
.307 4.881***

주. **p<.01, ***p<.001.

표 3.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800 -

=-.219, t=-3.396, p<.001). 다음으로 2단계 회

귀식에서 독립변수인 정서 외상이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

다(β=-.329, t=-5.125, p<.001). 이는 정서

외상 수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정서 외상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β=.307, t=4.881,

p<.001). 그리고 독립변수인 정서 외상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직 효과(β=-.262,

p<.001)는 매개효과변수를 고려하기 (β

=-.329, p<.001)에 비해 감소하 다. 하지만 그

경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이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부분 으로 매개함

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등(2007)의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모형의 간 효과 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재확인하 다. MacKinnon,

Lockwood와 Williams(2004)의 연구에서는 유의

성 검증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낸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해 부트스

트랩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여 실시하

으며, 도출된 간 효과 계수는 -.249로 나타났

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에서는 95% 신뢰구간

을 구하고, 이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본 연구에서 신뢰구간의 하한

값은 –1.420으로 나타났으며, 상한값은 -.510

으로 나타났고, 이 두 구간 사이의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외

상경험이 높으면 고통감내력 수 이 낮아져서

학교생활 응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의미하

며 이는 본 연구의 매개경로가 유의하다는 것

그림 2.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주. 독립변수(X), 종속변수(Y), 매개변수(Me).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고통감내력 -.249 .232 -1.420 -.510

표 4.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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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되었다.

매개된 조 효과 분석

Muller 등(2005)의 통합분석모형(unified

analytical model)에서 매개된 조 효과 모형과

조 된 매개효과를 단일 분석모형으로 통합하

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단계 근법

을 소개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 다. 검증

을 해 총 3단계의 회귀식이 제시되었고, 각

단계별로 분석해 나가면서 연구 가설을 지지

하는 검증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최종

인 이론모형을 도출해 냈다. Muller 등(2005)의

통합모형에 의하면 1단계는 조 된 매개효과

와 매개된 조 효과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계에서의 조 효

과로 연구가설의 형태로 제시된 경우 매개된

조 효과이다(배병렬, 2015; 정선호, 서동기,

2016). 즉, 매개된 조 은 조 효과가 제3의

변수인 매개변수를 통해 “왜” 는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통계 으로 매개

효과 검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

수인 정서 외상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응 간의 조 효과 검증에 한 가설이 존재하

며, 분석을 해 Muller 등(2005)이 제안한

계 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Muller 등(2005)의 매개된 조 모형 분석

차에서 검증해야 할 3가지 모형은 아래와 같

다. 매개된 조 효과의 3가지 유의성을 별

하기 해서는 a) 모형 1에서의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조 효과가 있어야

매개된 조 효과가 있다. 즉, 아래 회귀방정식

에서 β13(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이 유의 이어

야 한다. b)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사이에서 조 효과가 있는가를 본다. 이

식에서는 β23(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이 유의

인가를 본다. c)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에 본다. 매개

된 조 효과가 있기 해서는 β23과 β34가 모

두 유의 이거나 는 β21과 β35가 유의 이어

야 한다. 는 이들 4개 모두가 모두 유의

이어도 된다. 이들 조건 가운데 하나만 유의

하거나 는 4개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매개

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모형 2

에서 β23과 모형 3에서의 β34가 모두 유의 이

라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모형 2에서의 β21과 모형 3

에서의 β35가 유의 이라면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β33의

값이 β13보다 작고 비유의 인 경우, 이를 완

매개된 조 (full mediated moderation)이라고

한다.

모형 1: Y = β10 + β11X + β12Mo + β

13XMo + ε1

모형 2: Me = β20 + β21X + β22Mo + β

23XMo + ε2

모형 3: Y = β30 + β31X + β32Mo + β

33XMo + β34Me + β35MeMo + ε3

모형 1에서는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

의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의 조 효과

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해 macro PROCESS

Model 1을 활용하 다. 표 5의 모형1에서 정서

외상과 지각된 사회 지지, 그리고 이 둘

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정서

외상(β11=-.194, t=-2.675, p<.01)의 주효과와

정서 외상과 지각된 사회 지지는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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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하여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13=-.183, t=-2.695, p<.01). 즉,

정서 외상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이 지각된 사회 수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변수

모형 1

(종속변수: 학교생활 응)

B SE β t LLCI (B) ULCI (B)

성별 .486 1.483 0.019 0.328 -2.437 3.409

정서 외상 -.714 .267 -0.193 -2.675** -1.271 -.194

지각된 사회 지지 .951 .144 0.443 6.592*** .664 1.234

정서 외상 x

지각된 사회 지지
-.089 .033 -0.183 -2.695** -.154 -.024

변수

모형 2

(종속변수: 고통감내력)

B SE β t LLCI (B) ULCI (B)

성별 -3.621 1.343 -0.173 -2.697** -6.267 -.975

정서 외상 -.580 .247 -0.189 -2.345** -1.067 -.093

지각된 사회 지지 .320 .131 0.179 2.446** .062 .578

정서 외상 x

지각된 사회 지지
-.047 .030 -0.116 -1.582 -.106 .012

변수

모형 3

(종속변수: 학교생활 응)

B SE β t LLCI (B) ULCI (B)

성별 1.330 1.430 0.053 0.930 -1.489 4.149

정서 외상 -.474 .264 -0.128 -1.796 -.993 .046

지각된 사회 지지 .838 .139 0.390 6.022*** .564 1.112

정서 외상 x

지각된 사회 지지
-.041 .033 -0.084 -1.236 -.107 .025

고통감내력 .310 .070 0.258 4.424*** .172 .448

고통감내력 x

지각된 사회 지지
.035 .011 0.182 3.136** .013 .058

주. **p<.01, ***p<.001.

표 5. 매개된 조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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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여 매개된 조 효과 모형이라는 실

증 증거가 지지되었다.

모형2와 3에 한 분석을 해 macro

PROCESS Model 59를 활용하 다. 우선 모형 2

에서는 정서 외상과 고통감내력 사이의 조

효과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응 간의

조 효과를 동시에 본다. 그 결과 고통감내력

에 한 정서 외상의 주효과만 유의미하

고, 정서 외상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

호작용항이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3=-.116, t=-1.582, ns). 모형 3에서는 모형 1에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고통감내력과 지각

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35=.182, t=3.136, p=<.01). 이에

반해 정서 외상과 지각된 사회 지지(직

조 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β

35=-.084, t=-1.236, ns). 다시 말해, 매개 과정에

서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

작용을 통제한 후에 정서 외상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응에

향을 주지 못하 다. 즉, 학교생활 응과

고통감내력의 계는 지각된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고(단순기울기=4.629,

t=4.539, p<.01), 낮은 경우에는 그 지 않았다

(단순 기울기=2.269, t=4.539, ns). 고통감내력

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조 효과 그

래 는 그림 3과 같다.

즉, 직 효과가 작아서 더 이상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최종 으로 완

매개된 조 효과 모형이라고 한다. 정선호, 서

동기(2016)의 연구에 의하면, 모형2의 β21이 통

계 으로 유의해야 하고 모형 3의 β35가 유의

해야 한다. 그리고 직 효과 β33이 더 이상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완 매

개된 조 효과를 나타낸다.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 효과의 통계 유의

성 검증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법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정서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간 효

과는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높은 청소년

에게만 발생하고(b=-444, SE=.226, 95% LLCI=

-.968, ULCI=-.089), 지각된 사회 지지 수

그림 3.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지각 된 사회 지지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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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경우 이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31, SE=.043, 95%

LLCI=-.129, ULCI=.050).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정서 외상과 고통감내력, 사회 지지에

해 알아 으로써 응 인 학교생활 증진을

한 심리 요인을 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

년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이를 해 정서 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실

제 응 인 학교생활 증진을 해 필요한 심

리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정서

외상과 고통감내력, 학교생활 응 지각된

사회 지지의 매개된 조 효과 모형을 검증

함으로써 그 효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정서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통해 학교

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고, 환경 ․맥락 요인인 지각된 사

회 지지가 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규명

하 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와 련하여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 외상은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 지

지, 학교생활 응과 유의한 부 상 이 나

타났다. 한, 고통감내력은 지각된 사회 지

지와 학교생활 응과 정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외상이 높을수록

개인의 고통감내력과 사회 지지 그리고 학

교생활 응 등 모두의 취약한 수 과 련되

.258**
.182**

-.189**

고통감내력

정서 외상 학교생활 응

지각된 사회 지지

-.084

ns

그림 4. 정서 외상,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 지지, 학교생활 응의 매개된 조 모형

조 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매개된 조

Boot 간 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5.866) -.031 .043 -.129 .050

+1SD(5.875) -.444 .226 -.968 -.089

주. Boot LLCI: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

한값.

표 6. 지각된 사회 지지에 따른 매개된 조 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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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 외상 경험이 부정 정서를 유발해 고

통감내력 수 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지 , 정지 , 2016;

조가 , 조민아, 2018; Anestis, Selby, & Joiner,

2007; Gaher, Hofman, Simons, & Hunsaker, 2013;

Howell, Leyro, Hogan, Buckner, & Zvolensky,

2010; Kraemer, Luberto, & McLeish, 2013; Simons

& Gaher, 2005; Vujanovic, Bonn-Miller, Potter,

Marshall, & Zvolensky, 2011).

둘째,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고통감내력이 매개하는 개념 모형을

검증하 다. 즉, 정서 외상은 학교생활 응

에 직 인 향을 뿐만 아니라 정서

외상 수 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이 낮아 학

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통감내력 수 이

정서 외상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개인의 기능 수 이 하된다는 Simons와

Gaher(2005)의 인지 요인 이론을 부분 으로

지지한다. 양육자와 같이 친 한 계에서 정

서 외상을 입게 되면 부정 인 정서를 유

발시키는 사건을 으로 인식하고, 처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

하여 외상사건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어 고

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손승희 2018; Banducci, Bujarski,

Bonn-Miller, Patel, & Connolly, 2016; 이지 ,

정지 , 2016). 이는 Clen, Mennin과 Fresco

(201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한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 경험에 취약해지

는 결과로 학업수행 학교 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김아 , 이명

희, 2008; Chen, Rubin, & Li, 1995) 같은 맥락

으로 이해된다.

셋째, 정서 외상과 학교생활 응의 계

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는 고통감내력을 통

해 완 매개된 조 효과를 보 다. 고통감내

력의 매개효과는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응

간의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매개모형과 조

모형을 통합한 매개된 조 모형의 통계

유의성 검증 결과 지각된 사회 지지는 +1

표 편차 조건에서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유의미하게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 정서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학교

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지각된 사회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정서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학교생활에

미치는 향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지지의 역할이 정서 외상으로

학교생활 부 응을 겪는 청소년에게 향력

있는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Schoon, Parsons와

Sacker(2004)는 아동기 때 정서 외상경험이

있더라도 청소년기에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았

을 경우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으며, Ladd와 동료들(1996)도 친구

들로부터 받는 높은 수 의 지지와 도움이 학

교생활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

교를 비롯한 외부환경을 지지 으로 인식할

때 학교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 다. 사회 지지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주 환경에 응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구자은, 2000; 김연희, 박경자 2001; 추이 ,

2002)는 사회 지지가 개인의 응을 도와주

는 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자원으로서의 사회 지

지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교육

장에서 이들을 돕기 한 극 인 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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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일환으로 효과 인 상담 로그램의 개

입이 매우 요함을 인식시켜 다. 한, 지

속 이고 일 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 개인

의 지각의 수 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측되기 때문에 인 계에서 의사소통 상

호이해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 보 화

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다만, 조 효과 그래 를 통해 지각된 사회

지지와 고통감내력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조 효과는 고통

감내력 수 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쳤다.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높고 고통감내력 수 이 낮으면 학교

생활 응을 높여주긴 하나 그 정도가 고통감

내력 수 이 높을 때만큼 크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아동기 정서 외상경험으로 부정

인 정서를 했을 경우 이 의 상태로 회복하

기 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

(Bornovalova, Gratz, Daughters, Hunt, & Lejuez,

2012; Gratz, Tull, Baruch, Bornovalova, & Lejuez,

2008)에 따라 꾸 한 사회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 Cohen과

Syme(1985)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 외상경험

이 있는 청소년은 고통감내력 수 이 낮은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지지를 낮게 지각하

므로 타인에게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지

로 지각하지 못해서 효율 인 처나 응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고 하 다. 이러

한 결과들은 고통감내력 수 을 높여 수 있

는 개입이나 고통감내력 수 이 낮아도 지각

된 사회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추가 인 모색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발달 단계에 있는 일반 청소년에 해 알

아보았다는 데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청소년

의 삶은 성인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향

을 주는 동시에 아동기 삶의 결과이다. 청소

년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가족, 친

구, 학교, 일, 여가 등의 환경 인 맥락과 성

장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응 인 삶을 돕기 한 한 개입

을 모색할 수 있어 요하다.

둘째, 일반 청소년의 정서 외상 경험과

고통감내력에 주시하 다는 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으

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를 이상화하기 때

문에 학 나 방임이 아니어도 일상의 경험을

외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 외

상 경험은 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

이 지속 일 경우 고통감내력과 청소년의

재 삶에까지 향을 미친다. 이는 어떤 이유

에 의해 정 인 사회 자원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심리 과정을 살

펴볼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발

달과 성장에 더 많은 심을 가질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응 인 학교생활을 해

사회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 지지는 안 , 안정,

사랑, 수용, 신뢰 등의 정 인 계 경

험을 통해 그들을 돌보며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보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지역의 3개 ․

고등학생의 표본만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반 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문제를 이

해하는 데는 한계 이 있다. 한 청소년기라

는 공통 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고등학생은

격한 발달로 인지, 정서 양상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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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따라서 추후 학생과 고등학생의 표

본의 수를 많게 하여 본다면 청소년 문제를

연령별로 이해하는데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고통감내력 수 이 낮은 청소년이

사회 지지의 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

하 으나, 사회 지지는 고통감내력 수 이

낮은 경우 큰 향을 끼치지 못했다. 향후 후

속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 증진에 향을 미

칠 새로운 변인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통감내력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어

휘 수 이 ․고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용 타당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련 변인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여 다각

도의 체계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자발 으로 잘

보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인에 한 이

해 한 여 히 미흡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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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an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230 adolesc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Childhood Trauma, Distress Tolerance, School Adjustment, Percieved Socisal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Macro. The result of an integrated model with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indicated that distress tolerance partially mediated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in the effects of emotional trauma on school adjustment, distress toler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 fully mediated moderation effect. When the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was high, distress toler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necessity of active intervention to enhance social support of youth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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